








자 문 의 견 비 고

- 시추조사(2공) 결과만을 이용하여 전체 대상구간의 지층 경계구분(매립

층, 풍화토층, 연암층)을 파악하였음.

  ☞ 제한적인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지표지질조사 결과(노두 출현 위치 

등)를 함께 고려하여 지층 경계를 추정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

는 방법임 

- 정밀점검 결과, 속빈콘트리트블록 및 석축 구조물 등에서 균열 및 침하

현상 발생, 안정성평가에서 기준안전율 불만족 등의 결과로 볼 때, 종합

등급은 “D 등급”으로 “긴급한 보수․보강”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됨

- 해당구간 내 구조물 안정화를 위해 4개 공법(안)을 제시하고 있으나, 각

각의 공법(안)에 대한 추정 총공사비가 누락되어 있어 최적 공법의 선정 

및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.

  ☞ 공법별 현장시공 여건, 공법 적용 특수성, 추정 총공사비 등의 사항

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재 현장적용 공법이 선정될 필요가 있음

- 발표 자료에서 제안 선정된 “보강토옹벽+쏘일네일링”의 경우 상부 속빈

콘크리트블록 구간을 일부 굴착을 한 후 하부에 쏘일네일링 보강, 굴착 

구간에 보강토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

바람산어린이공원 옹벽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

자   문   의   견   서

   ○ 대상지 :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4-54 (바람산어린이공원)

   ○ 자문위원

      - 소속 :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공학연구소

      - 성명 :  김  만  일       (인)



  ☞ (보강토옹벽) 발표자료 상의 그림에서 석축 구조물 직상부에 보강토

옹벽을 시공하는 것은 보강토옹벽 층별 다짐작업으로 인해 하부 지반 

및 석축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사안임. 현재 

도로공사비탈면 설계기준 상에서도 석축 구조물의 경우 단계별로 구

조물을 시공할 경우에는 이격시켜 시공토록 하고 있음. 따라서 석축 

직상부에 보강토옹벽을 바로 시공하는 것은 설계기준에 부합되지 않

는 것으로 판단됨. 즉, 석축 구조물 상단부에서 안쪽으로 일부 이격

(1m 이상)시켜 보강토옹벽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 

또한, 보강토옹벽 적용시 뒷채움재의 입도 및 배수층 등의 시공관리

가 중요함(설계기준 참조 필요).

  ☞ (쏘일네일링) 해당구간은 매립층, 풍화토층, 연암층이 위치해 있으며, 

활동에 의한 지반침하로 구조물의 손상이 진행된 것으로 볼 때, 쏘일

네일링 공법의 적용보다는 전단력의 보강뿐만 아니라 인장력 확보를 

통한 구조물의 항구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앵커공법의 적용이 

적합할 것으로 사료됨. 대상구간에 대한 현장여건 및 적용성 등을 고

려한 합리적인 공학적 판단이 필요함.


